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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미국 기후 현황(1/7-1/13)   

두 번의 심각한 겨울 폭풍이 북서부에서 시작해서 남서부로 휘어진 후 중앙 평원과 남부 평

원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나아가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로를 보였다. 가축들은 겨울 날씨와 

이어지는 극심하게 추운 조건들 때문에 다소 곤란을 겪었다. 두 폭풍 모두 캘리포니아 북부

와 서부 산간지대 북부까지 먼 남쪽에 상당한 양의 강수를 발생시켰고 또한 중앙 평원에서

부터 중서부 일부까지에는 폭설을 일으켰다. 한편, 폭우와 국지적으로 심한 뇌우가 남부 전

역을 휩쓸었고 앨라배마에서 캐롤라이나까지의 일부 지역에서는 총 4인치를 넘어가는 두 번

의 폭풍우가 쏟아졌다. 대서양 중부 및 북부 주들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강한 강수가 포화

된 토양에 내린 결과 담수 홍수가 발생했고 한편 남동쪽으로 분 강풍이 해안 홍수를 일으켰

다. 뉴잉글랜드 해안 일부에서도 주간 강수량이 4인치를 초과했다. 그밖에 고평원과 중서부 

최상단 전역에서는 약한 강수만 관측되었다. 몬태나와 그 주변에서는 주말에 기온이 -30°F 

이하로 곤두박질할 때 겨울밀을 덮고 있던 보호성 눈 덮개가 고르지 않거나 얕아서 동사 가

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.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추운 공기가 북부 및 중앙 평원과 서부 

일부 전역에서 주간 기온을 평년 대비 최소 10-20°F 낮추었다. 그 추운 조건들은 

1895-2023년 기록 기간 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따뜻했던 12월이었다는 결과를 남기고 오랫

동안 계속되었던 따뜻한 기간을 종료시켰다. 가장 추운 날씨는, 절대적인 의미에서나 평상

시 대비 상대적인 의미에서나, 북부 고원 지대를 가로질러 집중되었다. 매우 추운 공기도 

로키산맥 북부 전역으로 흘러들어갔으며 그중 일부가 북서부 내륙 전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

미쳤다. 대조적으로 오대호 주들의 일부와 북동부 대부분에서는 주간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

최소 10°F 높았으나 주 후반이 되자 그 지역들에 급격하게 더 추워진 공기가 침입했다. 



□ 농업 현황 요약 

자료 없음

□ 세계 기후 현황(1/7-1/13)

￭ 유럽: 

대륙 남부에서는 국지적으로 계속 폭우가 내리기는 했지만, 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최근의 

비와 변칙적인 따뜻함을 대체했다. 모니터링 기간 동안 중유럽과 북유럽에서는 평균 기온이 

평년보다 3-6°C 낮았고 스칸디나비아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10°C 낮았다. 그럼에도 

불구하고 대륙의 주요 겨울작물 지역들의 대부분은, 유럽 북동부와 발칸 반도 일부 지역을 

제외하고는, 보호성 눈 덮개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.  대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최

근의 폭우나 과도한 강우 이후 생긴 홍수가 영국 남부와 프랑스 북부에서 물러났고 이전에 

지연되었던 야외 작업의 재개가 촉진되었다. 더 남쪽에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는 약하거

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 (2-30 mm)가 내려 토양이 반휴면 중인 겨울 곡물들에게 적합하게 

수분을 촉촉이 유지해주었으며 국지적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더 많이 내린 비 (10-75 

mm, 국지적으로 더 많은)는 봄 성장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올려주었다.  

￭ 구소련(서부):

자료 없음

￭ 동아시아: 

자료 없음

￭ 호주: 

호주 동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되면서 면화, 수수 및 영양기 또는 생식기 

중에 있는 기타 여름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. 가장 큰 비는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

전역에 내렸는데 25-50 mm 이상 내린 것은 흔했다. 빅토리아 서부와 남호주 남동부에서는 

그런 지속적인 습기가 겨울 작물의 늦은 수확을 방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

겨울 작물들이 수확되었다. 습한 날씨가 동부에서 야외 작업의 속도를 늦추기는 했지만 그 

비는 전반적으로 유익하여 여름작물의 전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2023년 겨울작물 재배기 동

안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일부 지역들에서 토양 수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 주요 

여름작물 생산 지역들에서 기온은 일반적으로 계절적이었고 최대 기온은 대부분 섭씨 30도 

중반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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￭ 아르헨티나: 

대부분의 농업 지역에서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가 계속되면서 수년간의 가뭄 이후 하층토에 

있는 수분 보유량을 더욱 재충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 코르도바에서부터 북쪽과 북동쪽으

로 내린 총 강우량은 25-100 mm 였고 국지적으로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슷한 

양이 기록되었다. 주간 평균 기온은 남부와 북동부 농업 지역들에서 평년보다 1-2°C 낮은 

수준부터 먼 북쪽에서 평년보다 3°C 높은 수준까지 다양했으며 다시 최고 기온은 섭씨 30

도 상단과 40도 초에 이르렀다.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11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

각각 88 및 95 퍼센트 파종되었다; 면화는 작년의 81 퍼센트 대비 92 퍼센트 파종되었고 한

편 밀과 보리의 수확은 각각 거의 97 및 98 퍼센트 완료되었다.  

￭ 브라질: 

광범위하게는 산발적으로, 국지적으로는 심하게 내린 소나기가 아직도 초기의 더위와 건조

한 기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대두와 기타 여름작물의 상태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

되었다. 강우 (5-50 mm)가 습하게 우기가 시작된 이후 더 따뜻하고 더 건조해진 남부 농업 

지역들에서는 특히 시기적절했다; 그 비가 시작되기 전에, 돌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장 주

목할 만한 지역 중 한 곳인 파라나와 주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상단에 이르렀

다. 정부 보고에 따르면 파라나의 초작 옥수수와 대두는 1월 8일 현재 각각 31 및 16 퍼센

트 성숙했으며 두 작물 모두 1 퍼센트 수확되었다.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옥수수가 1월 11

일 현재 94 퍼센트 심겨져 있고, 현재 지상에 있는 이 작물의 75 퍼센트가 개화 내지 성숙 

중이며 13 퍼센트가 수확되었다; 대두는 99 퍼센트 심겨졌고 13 퍼센트만 개화 중이다. 더 

북쪽에서는 소나기 (대부분의 지점에서 25-100 mm)와 계절적인 기온이 더 일찍 심은 대두

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동시에 옥수수와 면화 파종에 맞게 표토를 적시는데 도움이 된다. 마

투그로수에서는 대두가 1월 12일 현재 작년의 2 퍼센트와 대비하여 6 퍼센트 수확되었고, 

옥수수와 면화의 파종은 각각 1 및 36 퍼센트 완료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보다 빨랐

다.

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